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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와이번스,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6차전 5시간 넘는 접전 끝에 5-4 승리
 한동민 13회초 유희관 상대 결승홈런포
 정규시즌 14.5경기 차 열세 뒤집고
 정규리그 1위 두산 4승2패로 꺾어
 한동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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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 와이번스가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에스케이는 12일 저녁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한국시리즈(7전4승제) 6차전에서 정규리그 1위

두산 베어스를 맞아 연장 13회까지 가는 5시간 넘는 혈전 끝에 5-4로 승리했다. 이로써 에스케이는

에스케이(SK) 와이번스 선수들이 12일 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13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5-4 승리해 우승
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가운데가 이날 승리를 마무리한 김광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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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적 4승2패를 기록해 2010년 우승 이후 다시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2007년과 2008

년을 포함해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에스케이는 정규시즌에는 두산에 무려 14.5경기 차로 밀려 2위를 했지만, 한국시리즈 들어 무서운 집

중력과 홈런포를 선보이며 역대 최다 승차를 뒤집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반면 두산은 정규시즌

내내 선두를 독주하며 압도적 전력을 자랑했지만 투수 김강률과 4번 타자 김재환이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를 만나며 우승컵을 내줬다. 2001년 두산(당시 정규시즌 3위)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13.5경

기 차를 극복하고 우승을 거둔 바 있다.

에스케이 한동민은 이날 결승 홈런을 터뜨려 기자단 투표 72표 중 30표를 얻어 팀 동료 김태훈(27표)

을 제치고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그는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21타수 4안타 2홈런

4타점 4득점으로 활약을 펼쳤다. 이날 6차전 최우수선수는 구원등판해 1과 3분의 2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문승원이 차지했다.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한동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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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축포가 된 한동민의 결승홈런 ‘홈런군단’ 에스케이의 승리 방정식은 결국 홈런이었다. 에스케

이는 4-4로 맞서던 연장 13회초 두산의 바뀐투수 유희관을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결승 홈런을

터뜨렸다. 한동민은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초구를 받아쳐 우중월 135m짜리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에스케이는 앞서 4회초에는 강승호의 2점 홈런으로 3-0으로 달아났고, 3-4로 밀리던 9회초에는 최

정이 동점포를 터뜨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 믿음에 보답한 최정의 극적인 한방 트레이 힐만 에스케이 감독은 한국시리즈 들어 부진을 계속하는

최정을 3번 타자로 선발 출장시키며 믿음을 보여줬다. 최정은 5차전까지 타율 0.077(13타수 1안타)

에 그쳤고 몸맞는 공을 3개 얻었다. 이날 첫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랐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타석에서는

2루수 뜬공, 삼진 등 좀처럼 타격감을 찾지 못했다. 4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고른 최정은 그러나 3-4로

뒤지던 9회 초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두산의 조쉬 린드블럼의 5구를 받아쳐 극적인 동점홈런을 터뜨

렸다.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가는 한방이자, 그동안의 부진을 씻은 한방이었다.

■ ‘내일은 없다’…불펜 총력전 두산은 선발 이용찬이 초반부터 위기에 몰리자 불펜진을 조기 가동했

다. 이용찬은 1회 3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다. 제이미 로맥의 내야땅볼로 1점만을 내주며 1회

를 넘겼지만, 2회 들어서도 선두타자 정의윤에 2루타를 허용했다. 그러자 곧바로 이영하를 교체 투입

했다. 두산은 6회에는 박치국으로 투수교체를 단행했고, 3-3 동점을 이루던 7회에도 마무리 함덕주를

조기에 등판시켰다. 또 4-3으로 앞서던 9회에는 제1선발인 린드블럼을 등판시키는 강수를 두며 1승

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에스케이 역시 총력전으로 맞섰다. 선발 메릴 켈리에 이어 김태훈-정영일-김택형-윤희상 등 기존의 불

펜진을 모두 가동했고, 연장 11회에는 선발투수 문승원을 등판시키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

다. 13회초 한동민의 홈런이 터지자 13회말 에이스 김광현을 투입해 두산 타선을 3자 범퇴로 막고 한

국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었다.

■ 외국인감독 첫 한국시리즈 우승 힐만 에스케이 감독은 출범 37년째를 맞이한 케이비오(KBO)리그

에서 외국인감독 최초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데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 국내 첫 외국인

감독인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2008∼2010년 롯데를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올려놓았으나 준플레이

오프에서 내리 패했다. 힐만 감독은 또 2006년 닛폰햄 파이터스를 이끌고 일본시리즈를 우승한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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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해 한국시리즈마저 제패해 한·일 프로리그를 모두 우승한 최초의 감독이 됐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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